
사람들은 고민거리를 안고 살아간다. 고민거

리는 크기나 많고 적은 데에 있지 않고, 그것

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우리

함께 숲길을 거닐며 잠시나마 고민을 잊는

것은 어떨까.

지난 2일 올해 열세번째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가 진행됐다. 이번 에코투어는 서

귀포학생문화원 야영수련장을 시작으로 돈내

코계곡~한전길~동홍천~한라산둘레길~절로

가는길을 거쳐 다시 서귀포학생문화원 야영

수련장으로 돌아오는 코스였다.

참가자들은 안전요원을 따라 가볍게 몸을

푼 뒤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시선을 사로잡은 건 세 줄 다리

건너기 시설이었다. 여성 참가자들은 줄을

잡고 다리를 건너는 것이 무섭다면서도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라며 좋아했다. 다리를 건너

는 내내 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바스락바스락.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낙엽

이 살아 숨 쉬 듯 꿈틀거렸다. 참가자들은 수

북이 쌓인 낙엽을 밟으며 가을 정취에 빠져

들었다. 살며시 귓가를 스치는 제주의 가을바

람은 청량하고, 파란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 코스의 하이라이트

인 돈내코계곡에 도착했다. 큰 암석과 깊고

넓은 계곡이 빼어난 경치를 자랑했다.

예로부터 이 지역에 멧돼지가 많이 출몰해

돗드르 라는 토평마을의 지명이 유래됐고,

돗드르 에서 멧돼지들이 물을 먹었던 하천

의 입구라 해 돈내코 라 부르고 있다. 돈

(돗)은 돼지, 드르는 들판, 내는 하천, 코는

입구를 가리키는 제주어다. 이날 길잡이로

나선 이권성 제주트레킹연구소장이 설명했

다. 그는 이어 건천 트레킹의 묘미는 무엇보

다 크고 작은 자갈과 뭉툭하거나 뾰족한 돌을

밟으며 자연을 느껴보는 것 이라고 말했다.

건천을 따라 걸어가는 길. 계곡의 특이한

형상의 기암과 울긋불긋 물든 단풍의 조화는

한 폭의 그림과 같은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

했다. 아름다운 비경에 여기 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고개를 돌리면 각자의 모양대로 솟은 바위

들이 마치 장군처럼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참가자들은 혹여 누군가 다칠세라 모두 안전

한 산행을 하자고 서로를 다독였다.

서로 손을 붙잡아 주면서 커다란 바위를 오

르다 보니, 마침내 돈내코계곡 상류에 다다랐

다. 은은하게 모습을 드러냈던 단풍 빛깔이

올라갈수록 점점 짙어져 붉은빛으로 절정을

이뤘다. 판상 절리를 이루고 있는 바위는 동

전을 쌓아 올린 듯한 모양을 띄고 있었다. 바

위에 핀 부처손과 황칠나무가 발길을 더디게

붙잡았다.

돈내코계곡을 뒤로한 채 한라산 둘레길로

향했다. 자연을 벗 삼아 쉬엄쉬엄 걷기를 30

여 분. 저 멀리 있던 한라산이 눈앞에 나타났

다. 시원한 바람이 머리칼을 쓰다듬었고 지천

에 널린 보랏빛 꽃향유와 좀딱취의 향기가

코끝을 기분좋게 자극했다. 모두 이곳을 배경

으로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끝없이 펼

쳐진 둘레길로 접어든 순간 가슴이 확 트이

면서 마음에 여유가 찾아왔다.

잠깐 평상에 앉아 쉬는 동안 이권성 소장이

편백나무와 삼나무가 비슷해 보이지만 편백나

무는 열매가 축구공 모양인 것으로 두 나무를

구별할 수 있다 며 편백나무는 나무 중에서도

피톤치드를 많이 내뿜는 대표적인 수종으로,

산림욕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숲이 내뿜는 피톤치드를 마시

며 상쾌함과 신선함을 만끽했다. 가슴 벅찬

낭만을 누리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었다. 잠시

멈춰서서 돌아보면 나뭇잎 사이로 내리쬐는

햇볕이 몽환적인 분위기를 선사했다. 둘레길

을 내려오고 절로 가는 길을 끝으로 이날 에

코투어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주에 정착하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왔다

는 홍명숙(64 서귀포시 강정동)씨는 가을의

정취를 물씬 풍기는 단풍과 어우러진 숲길을

마주하며 트레킹을 하다보니 시간이 가는 줄

도 몰랐다 고 말했다. 이어 유럽을 옮겨 놓

은 듯한 아름다운 가을 풍경에 놀랐다 며 굳

이 해외를 가지 않더라도 제주에서 멋진 풍경

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오는 16일 진행되는 제14차 에코투어

는 평화로~왕이매~농로길~목장길~대비오름~

목장길~믜오름~대병악~소병악~상천리 삼거

리 코스를 탐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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